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숨은그림찾기 정답

낱말퍼즐 정답

미국 음악매체 빌보드가 컴백 후 연일‘기록 행

진’을 이어가고 있는 걸그룹 블랙핑크의 성공 요

인을 분석한 기사를 내놔 눈길을 끈다.

빌보드는 7일‘파이브 버닝 퀘스천스’(Five 

Burning Questions) 코너를 통해 블랙핑크를 주

제로 한 빌보드 직원들의 대담 기사를 실었다.

해당 기사에서 빌보드는 최근 메인 싱글 차트

인‘핫 100’33위에 오른 블랙핑크 신곡‘하우 유 

라이크 댓’(How You Like That)을 두고,“서양의 

공동 스타”없이‘톱 40’안에 든 첫 번째 블랙핑

크의 노래라고 짚었다. 앞서 블랙핑크는 피처링에 

참여한 레이디 가가의 노래‘사워 캔디’(Sour Candy)

로 이 차트에서 같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.

대담에 참여한 빌보드 직원 놀런 피니는 블랙핑크 

노래 가사 중 영어가 많고 특히 후렴구에는 별다른 의

미가 없는 언어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.

그는“이는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도 따라 부를 수 

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블랙핑크 노래는 전 세계 사람

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고안된 것 같다.”고 평가했다.

애나 찬은 블랙핑크가 음악과 재능을 겸비한 걸그

룹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그들의 강한‘태도’역시 최

근 성공의 큰 이유라고 했다. 그는“블랙핑크는 잃어

버린 사랑을 한탄하거나, 상상 속의 완벽한 남자를 

갈망하는 온순하고 조용한 젊은 여성들이 아니다.”

라고 덧붙였다.

빌보드 “블랙핑크는 강력한 걸그룹”

그룹 방탄

소년단이 한

국 영화‘오직 

그대만’을 리

메이크한 일

본 영화‘너의 

눈동자가 묻

고 있다’OST

에 참여한다.

9일 방탄소

년단 일본 공식 팬클럽에 따르면‘유어 아이즈 텔

(Your eyes tell)’이 일본 영화‘너의 눈동자가 묻

고 있다’의 주제곡으로 결정됐다.

‘유어 아이즈 텔’은 이달 15일 발매되는 방탄소

년단 일본 정규 5집‘맵 오브 더 솔 : 7 ~더 저니

~’(MAP OF THE SOUL : 7 ~THE JOURNEY~)

에 수록된 일본 오리지널 곡으로, 멤버 정국이 직

접 작사, 작곡에 참여했다.

영화‘너의 눈동자가 묻고 있다’는 지난 2011년 

개봉한 국내 영화 소지섭, 한효주 주연의‘오직 너

만이’(감독 송일곤)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. 요

시타카 유리코, 요코하마 류세이가 주연으로 참

여하며 미키 타카히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. 

오는 10월 개봉 예정이다.

BTS ‘유어 아이즈 텔’,
일 영화 주제곡으로

한국의 단편 영화‘평행선’ 

(Parallel Lines, 감독 최경현)이 미

국‘애콜레이드 글로벌 필름 컴

페티션’(Accolade Global Film 

Competition·AGFC)에서 본상 

격인‘메리트상’을 받았다.

이 영화제는 2003년 샌디에

이고에서 시작돼 올해로 18년 

차를 맞이했으며, 올해는 코로

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상영

으로 진행됐다.

영화제 측은‘평행선’에 대

해“현대 사회의 일그러진 일

상으로서 학교폭력과 고부갈

등의 문제를 작가적인 시선으

로 몰입력을 높였다.”며“산업화로 인해 해체되어 가

는 현대 가족의 모습을 주 소재로 작품 세계를 만들

어가는 최경현 감독의 세계관을 

예의 주시한다.”고 밝혔다.

최경현 감독은“세계 여러 영화

제의 초청을 받았지만 코로나19

로 인해 영화제 일정이 파행을 거

듭했다”면서“‘애콜레이드 글

로벌 필름 컴페티션’에서 수상

을 한 것만으로도 영화에 참여

한 분들과 함께 무한한 영광과 

감사를 느낀다”고 전했다.

‘평행선’은 M.P 필름 어워드, 도

쿄 필름 페스티벌, 뉴욕 필름 페

스티벌, 골든 어스 필름 어워드 

경쟁 부문에 출품된 가운데 9

월 열릴 예정인‘칸 단편 영화

제’(Cannes short Film Festival) 경쟁 부문에도 출품

됐다.

한국 단편 영화 ‘평행선’,
미 AGFC 메리트상 수상

▲ 블랙핑크. 사진=YG엔터테인먼트
▲ 방탄소년단. 사진=빅히트

▲ 영화 ‘평행선’. 사진=티밥미디어


